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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대선에 따른 업계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역량 총결집

-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현안 점검 및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 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7일(목) 

16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통상현안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미 대선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

하며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인교 본부장은 “11월 5일 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하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

하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우려를 청취하고 미 대선 대응 등을 위한 전략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민관 원팀으로 역량

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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